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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body recognition, eating patterns, and health status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In this study, we classified subjects as underweight, normal weight, and obese according 
to BMI. The mean age of subjects was 20.69±1.72 years. Average height, weight or BMI of subjects were 161.49±5.39 cm, 
52.17±6.53 kg and 20.01±2.35 kg/m2, respectively. Body satisfaction rate was 11.5% for ‘Yes’, whereas body dissatisfaction 
rate was 88.5% (p<0.05). Body dissatisfaction rates for the ‘overweight’, ‘body dissatisfaction’ and ‘underweight’ groups were 
54.7%, 37.5% and 3.1%, respectively. The most common reason for controlling weight was 52.8% for ‘to look pretty’, whereas 
‘stress’ at 45.5% was the most common in the obese group. ‘Exercise + diet therapy’ was used by 48.7%, followed by ‘hungry’ 
(23.9%), ‘exercise’ (17.3%) and ‘intermittent diet’ (6.1%). ‘Regular exercise’ 35.3%, ‘A good rest & sleep’ 32.4% and ‘Regular 
meals & taking nutrition’ 26.6% were significantly important (p<0.05). Overeating was lower among obese subjects, whereas 
consumption of fried foods and high-fat meats was higher (p<0.05).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proper nutrition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Key words : BMI, body awareness, weight-control, eating habit, healthy eating index

†Corresponding author : Kyung-Ok Shin, Tel: +82-2-3399-1657, Fax: 
+82-2-3399-1655, E-mail: skorose@syu.ac.kr

서 론

여자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자유로운 생활을 통해

부모의 통제 하에 있다가 많이 벗어나게 되며, 다양한 매스
미디어를 통한 문화에 접하게 되므로 과거에 비해 연예인들

을 모델로 삼아 자신의 체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준이 변화됨에 따라 여성의

외모를 중요시 하게 되었으며, 날씬한 몸매를 기준으로 삼는
사회․문화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Pak & Son 
2002; Nam et al 2014).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마른 체형
을선호하게되고, 정상체중을가진여성들까지도자신의체
형이 뚱뚱하다고잘못지각하여 무리한체중감량을통해마

른 체형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Nam 
et al 2014). 이와 동일하게 선행연구(Cho IK 2003; Lim & 
Rha 2007; Kim KY 2008; Kim et al 2009; Nam et al 2014)에

서는 우리나라의 상당수 여성들은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왜

곡된인식을가지고있으며, 마른체형을이상적으로여기고, 
체중 감량을 위한 잘못된 체중 조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한 매스미디어에서 무차별적으로
방영되는 잘못된 영양지식과 다이어트 방법들은 외모와 체

형에 관심이 높은 여자 대학생들의 식생활이나 건강상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있다(Kim SH 1995; Choi et al 2008; 
Choi et al 2010; Choi et al 2012). 이미발표된 선행연구(Lee 
et al 1997; Cheong et al 2002; Kim et al 2004; Yoon HS 
2006; Choi et al 2008; Choi et al 2012)에서는여자 대학생들
의 식사 시간의 불규칙성, 아침식사의 결식, 가공식품과 패
스트푸드와 같은 열량 위주의 간식 섭취, 과다한 음주 및 잦
은 외식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자대학생들의 체중조절을 위한 체중감량은 식욕부진이

나 신경성 대식증으로 대표되는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ung MH 2005; Nam et al 
2014). 잘못된 방법으로 단시간 내에 무리한 체중조절을 하
다보니, 빈혈, 생리불순, 피로감, 어지러움증및 골다공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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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건강상많은문제를발생시키고있다고보고하였다(Chyun 
et al 2000; Lee & Chang 2007; Choi et al 2008; Choi et al 
2010; Choi et al 2012; Nam et al 2014). Nam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욕구충족이 상호작용하면서 외

모에 민감한 여자 대학생들은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소

유하기 위해 무분별한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검증이 되지 않는 무문별한 체중조절의 피해를 줄이고, 
체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체상을 정립하기 위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Nam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질량

지수에 따라 저체중군, 정상군, 비만군으로 분류한 후, 체형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건강상태, 그리고 식습관 등을
비교․분석하여 건강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차별
화된 영양교육의 방법을 제시하여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S대에 다니고 있

는 19∼21세의 여자 대학생 233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부터 2013년 11월 사이에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
으며, 이 중 설문지 내용을 잘 숙지하고 빠짐없이 응답을 해
준 217명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대상
자들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BMI)에 따라 저체중
군 52명, 정상군 154명, 비만군 11명으로분류하였고, 신체계
측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한 체형인식 및 만족도
에 관한 사항, 건강관련사항, 식습관, 그리고 식생활평가 조
사 등을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1) 신체계측 조사 및 비만지표 분석
여자대학생들을대상으로한체위측정은신장및체중을 

각각 신장계(Samhwa Company, Korea)와 체중계(Tanita cor- 
poration,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체질
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중(kg)/신장(m2)]를 산출하
였다. 선행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Anuurad et 
al 2003; Shin & Choi 2014)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
만도는 저체중군(BMI < 18.5 kg/m2), 정상군(18.5 kg/m2 ≤

BMI < 24.9 kg/m2), 비만군(BMI ≥ 25.0 kg/m2)으로 규정하
였다. 비만군의 기준을 BMI가 25 kg/m2 이상으로 한 이유는

선행연구(Yoon GA 2004, Shin & Choi 2014)에서 보고된 바
있듯이 BMI가 25.0 kg/m2 수준부터 사망률이 증가하고, 고
도비만으로이어지는과도기이므로, 본수치는보건전문가들
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2) 체형인식 및 만족도
여자 대학생들의 체형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으로는

현재 몸매의 만족도, 몸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 신
체부위 중 가장 만족하는 부위, 체중조절에 대해 고민, 체중
조절을 하게 된 계기, 체중조절의 권유, 원하는 체중감량 정
도, 체중감량을위해서수술및약물처방의향, 체중조절시 
신경 쓰는 음식, 체중조절의 방법, 체중조절의 시도 기간, 체
중조절 후 생겨난 증상, 체중 감량 후 그 체중을 유지 유무, 
체중조절의 실패 이유, 체중조절의 부작용, 체중조절에 대한
정보 습득, 체중조절을 위한 비용 및 체중조절 후 나타나는
질병 등을 설문을 통해 조절하였다.  

3) 음주에 관한 사항
음주에 관한 사항으로는 음주 빈도, 음주 횟수, 음주의 시

작시기, 음주를 하게 된 동기,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 음주
를 계속하는 이유, 즐겨 마시는 술의 종류 등을 설문지를 통
하여 조사하였다. 

4) 건강관련사항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사항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조사

하였다. 건강관련사항으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을 유
지하는 비결, 수면시간, 운동 여부, 운동의 횟수, 운동시간 등
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5) 식습관 조사
평소 식습관 조사에서는 한 달 사용되는 식비, 식비의 지

출 형태, 식사의 규칙성, 아침식사 여부, 과식, 외식 시 선호
하는 음식, 간식 및 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6) 식생활평가
여자 대학생의 식생활을 진단하기 위해서 10문항으로 구

성된 식생활 평가(Kim et al 2003)를 이용하여 식생활을 간
단하게 평가하였다. 설문 문항의 항목으로는 ‘우유나 유제품
(요구르트, 요플레 등)을 매일 1병 이상 마신다’,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음식을 끼니마다먹는다’, ‘김치 이
외의 채소를 식사할 때마다 먹는다’, ‘과일(1개)이나 과일주
스(1잔)를 매일 먹는다’,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요리를 주 2
회 이상 먹는다’, ‘지방이 많은 육류(삼겹살, 갈비, 장어 등)
를주 2회 이상 먹는다’,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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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Mean±S.D.
Body mass index

Significance
Underweight Normal weight Obese

Age (years)  20.69±1.721)  20.85±1.47  20.65±1.78  20.55±2.02  NS2)

Height (cm) 161.49±5.39 162.02±4.82 161.0.41±5.05 158.32±10.33 NS

Weight (kg)  52.17±6.53  45.76±4.01a  53.0.37±4.61b  66.36±7.61c  0.053)

BMI4) (kg/m2)  20.01±2.35  17.43±1.22a  20.42±1.34b  26.44±1.23c 0.05

1) Mean±S.D.
2) NS :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ANOVA-test.
3) a∼c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were significant different among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BMI : body mass index.

더 넣을 때가 많다’,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류, 탄산음료(콜라, 사이다등)를간
식으로 주 2회 이상 먹는다’ 및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
는 편이다(편식을 하지 않는다.)’ 등이었다. 

3. 통계처리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version 18.0(SPSS Inc, Chicago, 

Ⅰ11.,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였다. 체질량지수에 따라 나눈 세 집단의 평균치 비교는

one-way Anova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평균들 간 차이
의 유의성 분석(p<0.05)은 Duncan의 다중검정법에 의해 실
시하였다. 조사 항목에 따라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각 변
인간의 통계의 유의성 검증은 p<0.05 수준에서 χ2-test로 검
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신체계측 조사 및 비만지표 분석
본연구의여자대학생들의신체계측조사및비만지표분

석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
은 20.69세이었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신장, 체중 및 체
질량지수는각각 161.49 cm, 52.17 kg 및 20.01 kg/m2로 조사

되었다. 이는 한국인 19∼29세 여자 체위기준치(신장 160 
cm, 체중 56.3 kg)(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와 비
교할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신장은 1.49 cm 높음을
보여주었으며, 체중은 오히려 4.13 kg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세 그룹의 신장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지만, 체중
에서는 저체중군이 45.76 kg, 정상군이 53.0.37 kg 및 비만군
이 66.36 kg으로 조사되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체
질량지수는 저체중군이 17.43 kg/m2, 정상군이 20.42 kg/m2 
및 비만군이 26.44 kg/m2로 나타났다. 선행연구(Yu & Lee 

2004)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여자 대학생
들의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가 각각 162.2 cm, 46.2 kg, 
17.6 kg/m2으로 보고하였으며, 인천시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Hong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평균 신장이 163.1 cm, 
평균 체중은 54.0 kg이었으며, 평균 체질량지수는 20.3 kg/m2

으로 정상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Kim & Kim 연구
(2005)에서는울산지역에 거주하는일부 여자대학생들의 평
균신장은 162.6 cm, 체중은 51.8 kg이라고보고하였고, Cheong 
et al(2007)이 우리나라 6대 도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평균 신장이 162.3 cm라고 보고하였으며, Shin & 
Chung(2010)의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들의 신장과 체중은
각각 161.56 cm, 51.98 kg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
다. Choi et al (2012) 연구에서는 2008년에 2학년인 여자 대
학생들의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는 각각 161.3 cm, 51.8 
kg 및 19.2 kg/m2로 조사되었으며, 2011년도에 2학년인 여대
생들의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는 각각 161.7 cm, 51.3 kg 
및 19.6 kg/m2로 나타나, 두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고 보고하였다.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 여자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Nam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이 21.0
세이었으며, 대상자들의평균신장, 체중및체질량지수는각
각 161.9 cm, 47.0 kg 및 17.9 kg/m2로보고하였다. 국민건강․
영양조사(2012)에 의하면,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kg/m2) 25 
이상인 분율)은 만 19∼29세 여성인 경우 12.1%로 보고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체형인식 및 만족도
조사 대상자들의 체형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을 저체

중군, 정상군 및 비만군으로 나누어 각각 Table 2와 Table 3
에 제시하였다. 현재 몸매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예’
라고 대답한 여자 대학생이 11.5%, ‘아니오’라고 대답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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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ody awareness and satisfaction ( I )

Variables Underweight Normal weight Obese Total Significance

Body satisfaction
Yes  15(28.8)1)  10( 6.5) -  25(11.5)

0.052)

No 37(71.2) 144(93.5) 11(100) 192(88.5)

Reason of
dissatisfaction body

Overweight  7(18.9)  88(61.1) 10(90.9) 105(48.4)

0.05
Underweight  6(16.2) - -  6( 2.8)

Body dissatisfaction 21(56.8)  51(35.4) -  72(33.1)

Others 18( 8.1)  15( 3.5)  1( 9.1)  34(15.7)

The most
satisfying parts

of the body part

Face 11(21.2)  26(16.9)  4(36.4)  41(18.9)

0.05

Head  4( 7.7)  15( 9.7) -  19( 8.8)

Shoulder  3( 5.8)  20(13.0)  2(18.2)  25(11.5)

Breast  1( 1.9)  13( 8.4)  1( 9.9)  15( 6.9)

Belly  4( 7.7)  10( 6.5) -  14( 6.5)

Hip  8(15.4)  12( 7.8)  1( 9.9)  21( 9.7)

Leg -   3( 1.9) -   3( 1.4)

Hight 12(23.1)  22(14.3) -  34(15.9)

Weight  2( 3.8)  31(20.1)  3(27.3)  36(16.6)

Appearance  7(13.5)   2( 1.3) -   9( 4.1)

Worry about 
weight-control

Yes 39(75.0) 147(95.5) 11(100) 197(90.8)
0.05

No 13(25.0)   7( 4.5) -  20( 9.2)

An instrument to 
control weight

Looks pretty 24(61.5)  77(52.4)  3(27.3) 104(52.8)

NS3)

Healthy  2( 5.1)  16(10.9)  2(18.2)  20(10.2)

Treatment of disease - - - -

Advice -   2( 1.4)  1( 9.1)   3( 1.5)

Stress 13(33.3)  51(34.7)  5(45.5) 69(35.0)

Others -   1( 0.7) -   1( 0.5)

The advice for 
weight-control

For yourself 36(92.3) 127(86.4)  8(72.7) 171(86.8)

NS
Parents  2( 5.1)  12( 8.2)  2(18.2)  16( 8.1)

Friends -   7( 4.8)  1( 9.1)   8( 4.1)

Others  1( 2.6)   1( 0.7) -   2( 1.0)

The desired degree
of weight loss

1∼2 kg 17(43.6)   9( 6.1) -  26(13.2)

0.05
3∼5 kg 15(38.5)  74(50.3)  1( 9.1)  90(45.7)

6∼8 kg  3( 7.7)  36(24.5)  1( 9.1)  40(20.3)

≥ 9 kg  4(10.3)  28(19.0)  9(81.8)  41(20.8)

Intent surgery and
prescription drugs

Yes  5(12.8)  43(29.3)  4(36.4)  52(26.4)
NS

No 34(87.2) 104(70.7)  7(63.6) 145(73.6)

Worry about food 
during weight loss

Carbohydrate foods  7(17.9)  49(33.4)  3(27.3)  58(29.4)
NS

Fast food 22(56.4)  77(52.4)  7(63.6)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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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Variables Underweight Normal weight Obese Total Significance

Worry about food 
during weight loss

Sugar foods  7(17.9)  13( 8.8) - 106(53.8)

NSAlcohol  2( 5.1)   7( 4.8)  1( 9.1)  20(10.2)

Others  1( 2.6)   1( 0.7) -  12( 6.1)

Method of 
weight-control

The hungry 13(33.3)  32(21.8)  2(18.2)  47(23.9)

NS

One food diet -   1( 0.7) -   1( 0.5)

Protein diet -   4( 2.7) -   4( 2.0)

Diet supplements and injections  1( 2.6)   2( 1.4) -   3( 1.5)

Exercise 10(25.6)  22(15.0)  2(18.2)  34(17.3)

Exercise + diet therapy 14(35.9)  75(51.0)  7(63.6)  96(48.7)

Intermittent diet  1( 2.6)  11( 7.5) -  12( 6.1)

1) N(%) : number of subjects, the relative % of subjects.
2) Significant at p<0.05 by χ2-test.
3) NS :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χ2-test.

Table 3. Body awareness and satisfaction ( II )

Variables Underweight Normal weight Obese Total Significance

Try period of 
weight-control

< 1 weeks  13(33.3)1)  17(11.6) -  30(15.2)

0.052)

1 weeks∼1 month 13(33.3)  50(34.0) 3(27.3)  66(33.5)

1∼3 month  6(15.4)  55(37.4) 7(63.6)  68(34.5)

3∼6 month  2( 5.1)  20(13.6) 1( 9.1)  23(11.7)

≥ 1 years  5(12.8)   5( 3.4) -  10( 5.1)

자 대학생이 88.5%였다. 특히 저체중군의 71.2%, 정상군의
93.5%, 비만군의 100%가현재의몸매에전혀 만족하지 못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자신의 몸매에 만족하지 못
하는 이유로는 저체중군에서는 56.8%가 ‘체형에 불만’, 정상
군의 61.1%는 ‘체중과다’ 그리고 비만군의 90.9%는 ‘체중과
다’라고 답하였다(p<0.05). 대학생 체형 인식에 대한 선행연
구(Lee & Park 2003)에서는 저체중 대상자의 15.6%와 과체
중 대상자의 37.5%가 자신이 비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
며, Rhee JH(2007)의 연구에서는 자신의체중이 정상에 속하
며, 친구가 정상체중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여자 대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이거나 저체중이어도 대부분
이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
는 남자 대학생에 비해 여자 대학생들에게서 외모에 치중하

여 체중조절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et al 
2011). 특히 Hong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는 전체의 90.1%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BMI가 증가할수록 불만족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상체중군의 64.9%, 저체중군에서도 26%가 불만족인 것으
로나타나,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p<0.0001)를 보여여자 대
학생들에게 보다 올바른 체형 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고강조하고 있다. Lee & Lee의 연구(1996) 연구에서는 자신
의 체형을 과소로 인식하는 경우는 비만형에서 17.2%, 정상
형에서 2.1%인 반면에, 과대인식형은 야윈형에서 61.0%, 정
상형에서 31.5%로 조사되어 과소인식형보다는 과대인식형
이 더 많다고 지적하였다. 일부 부산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Cho & Kang 2004)에서도 여대생의 체형 만족도
가 매우 낮았으며, 74.3%가 더 날씬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운동과 결식을 통해 체중 조절을 한다고 조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Ju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하여 여
성이체형만족도는낮고체중조절에대한관심은높게나타

나는 것은 사회에서 저체중을 바람직한 체중으로 인식하며, 
마른 체형의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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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Variables Underweight Normal weight Obese Total Significance

Emerging
changes in the
weight-control

Self-confidence 28(71.8)  94(63.9) 8(72.7) 130(66.0)

NS3)

Study -   1( 0.7) -   1( 0.5)

Healthy  1( 2.6)  26(17.7) 1( 9.1)  28(14.2)

Complete disease remission - - - -

Never 10(25.6)  26(17.7) 2(18.2)  38(19.3)

Maintaining
weight 

Yes 20(51.3)  47(32.0) 2(18.2)  69(35.0)
0.05

No 19(48.7) 100(68.0) 9(81.8) 128(65.0)

The reason
for the failure
of weight loss

Lack of willingness 15(78.9)  73(73.0) 6(66.7)  94(73.4)

NS

The wrong way  2(10.5)   7( 7.0) -   9( 7.0)

Study -   8( 8.0) 2(22.2)  10( 7.8)

Disturbance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friends -   9( 9.0) 1(11.1)  10( 7.8)

Others  2(10.5)   3( 3.0) -   5( 3.9)

Side effects of 
weight loss

Yo-yo syndrome  5(26.3)  30(30.0) 4(44.4)  39(30.5)

NS

Increased appetite  3(15.8)  19(19.0) -  22(17.2)

Anemia  6(31.6)  13(13.0) -  19(14.8)

Stress -   8( 8.0) 1(11.2)   9( 7.0)

Others  5(26.3)  30(30.0) 4(44.4)  39(30.5)

Learn about
weight loss

Internet 27(69.2) 109(74.1) 8(72.7) 144(73.1)

NS

Hospital consultation  2( 5.1)   4( 2.7) 1( 9.1)   7( 3.6)

Book and magazine  1( 2.6)   8( 5.4) -   9( 4.6)

Friends and family  6(15.4)  17(11.6) 2(18.2)  25(12.7)

Others  3( 7.7)   9( 6.1) -  12( 6.1)

Cost for 
weight-control

(104 won)

5∼10 26(66.7)  82(55.8) 3(27.3) 111(56.3)

0.05
10∼20  5(12.8)  45(30.6) 5(45.5)  55(27.9)

20∼30  3( 7.7)  11( 7.5) 3(27.3)  17( 8.6)

≥ 30  5(12.8)   9( 6.1) -  14( 7.1)

Disease appears
after weight loss

Anemia 11(28.2)  29(19.7) 1( 9.1)  41(20.8)

NS

Irregular menstruation  3( 7.7)  22(15.0) 1( 9.1)  26(13.2)

Osteoporosis  1( 2.6)   1( 0.7) -   2( 1.0)

Breakdown of body 14(35.9)  42(28.6) 1( 9.1)  57(28.9)

Anorexia -   3( 2.0) 1( 9.1)   4( 2.0)

Others 10(25.8)  50(34.0) 7(63.6)  67(34.0)

1) N(%) : number of subjects, the relative % of subjects.
2) Significant at p<0.05 by χ2-test.
3) NS :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χ2-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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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신체부위 중 가장 만족하는 부위를

조사한결과, 저체중군에서는신장(23.1%), 얼굴(21.2%), 엉덩
이(15.4%), 외모(13.5%) 순이었고, 정상군에서는체중(20.1%), 
얼굴(16.9%), 신장(14.3%), 어깨(13.0%), 순이었으며, 비만군
에서는 얼굴(36.4%), 체중(27.3%), 어깨(18.2%) 순이었다(p< 
0.05). 전체 대상자들의 체중조절 계기는 ‘예쁜 외모를 갖기
위해서’가 52.8%, ‘살로 인한 스트레스’가 35.0% 및 ‘건강해
지기 위해서’가 10.2%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비만군에서는
‘살로인한스트레스’가 45.5%로 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
다. 체중조절의 권유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6.8%가 ‘스스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부모와 친구의 권유가각각 8.1%
와 4.1%로 조사되었다. Hong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체중
조절에 관심이 없는 비율은 8.0%에 불과하였고, 92.0%는 체
중조절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행연구(Lee et 
al 2005; Ahn & Park 2009; Cho & Choi 2010)에서는 체중조
절에 대한 관심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높으며, 중학생의 경우
85.7%, 여고생의 경우 91.9% 및 여대생의 92.8%라고보고하
였다.
원하는체중감량은저체중군에서는 1∼2 kg이 43.6%, 정상

군에서는 3∼5 kg이 50.3%, 비만군에서는 9 kg 이상이 81.8%
의비율을차지하였다(p<0.05). 전체조사대상자중체중감량
을위해서라면수술이나약물처방을받겠다는비율은 26.4%
이고, ‘아니오’라고 답한 비율은 73.6%였다. 체중감량 시 가
장 신경쓰는음식의 종류로는 53.8%가 ‘설탕이많이함유된
식품’이라고 답하였다. 체중조절 방법은 세 그룹 모두 운동
과 식이요법을 병행(48.7%)한다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굶는다’ 23.9%, ‘운동’ 17.3%, ‘간헐적 다이어트’가 6.1% 순
이었다. Yu et al(2003)의 연구에서도 여자 대학생들이 체중
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였으며, 
Ghaderi & Scott(2001)과 Hong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심
한 체중조절 시에는 섭식장애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하

고 있다. 또한 Choi et al(2010) 등의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
들의 운동 실천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체중조절을 한 경험
이 있는 여대생은 32.0%였으며, 체중조절을 경험한 자 중 자
가거주인여대생의 71.7%였고, 체중감량의방법으로는 39.8%
의여자대학생이운동을한다고답하였으며, 단식을하는여
대생은 17.4%, 식이요법을하는여대생은 16.9%, 다이어트식
품을 복용하는 여대생은 2.0%로 조사되었다고 하였다. Hong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여자대학생
은 73%, 체중조절 경험에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 경우
는 95.8% 및 체중조절에성공한경우는 32.8%로 조사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특히 비만군에서는 선행연구(Nunez et al 
1998, Kim & Lee 2006, Strong et al 2008)에서 강조했듯이, 
가장효과적인체중조절방법으로운동요법과식사요법을병

행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식습관이 체중 증가에 미치
는영향이크므로섭취량의조절이필요하고, 간식섭취를줄
이고, 운동량을 증가시켜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사료된다.
체중조절을기간은저체중군에서는 일주일 미만과일주일

∼1개월이 각각 33.3%와 33.3%, 정상군에서는 1∼3개월이
37.4%, 비만군에서는 1∼3개월이 63.6%를차지하였다(p<0.05).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면, 그 후에 자신에게 생겨난 증상이나
변화에서는전체조사대상자들의 66.0%가 ‘자신감이생겼다’
고 답하였으며, 14.2%는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답하였다. 
‘체중 감량 후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체
중군의 51.3%, 정상군의 32.0% 및비만군의 18.2%만이 체중
을유지하고있다고답하였다(p<0.05). 만약체중조절에실패
했다면, 그 이유로는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73.4%가 ‘의지부
족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답하였으며, 7.8%는 ‘학업으로 인
해’ 및 7.8%는 ‘주변 환경이나 지인의 방해’로 실패했다고
답하였다. 체중조절의부작용으로는저체중군에서는빈혈발
생이 31.6%, 요요현상이 26.3% 그리고 식욕의 증가가 15.8%
였고, 정상군에서는 요요현상이 30.0%, 식욕증가가 19.0% 
그리고 빈혈 발생이 13.0%였으며, 비만군에서는 요요현상이
44.4%, 스트레스가 11.2%라고 답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73.1%는 인터넷을 통해 체중조절에

대한 정보를습득하고 있었으며, 12.7%는 친구나 가족, 4.6%
는책이나잡지를통해정보를제공받는것으로조사되었다. 
Cho & Choi(2010)의 연구에서는 체중 조절에 관심을 갖게
된동기가남자중학생의경우, 매스컴과가족이라고답한비
율이 높았으며, 여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매스컴, 친구 및 가
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체중 조절
에대한 관심은매스컴의영향이높은응답률을보이고있어

자신의 체형에 불만을 가지고 저체중을 선호하는 것에 인터

넷이나 TV 등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Cho & Choi 
2010). 또한 Choi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영양정보를 얻는
방법으로는 2008년과 2011년 2학년 여대생들의 각각 37.3%
와 60.3%가 인터넷(컴퓨터 또는 스마트 폰)을 가장 많이 이
용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TV나 친구들과 교류를 통하여 정
보를 얻는다고 보고하였다. 체중조절을 위해 사용해도 좋을
만큼의 비용에대한질문에서는전체조사대상자들 중 5∼10
만 원이 56.3%이었으며, 10∼20만 원은 27.9%, 20∼30만 원
은 8.6%였고, 조사대상자의 7.1%는 30만 원 이상 사용해도
상관이없다고답하였다(p<0.05). 구체적으로체중감량후나
타난 증상으로는 저체중군에서는 몸의 쇠약이 35.9%, 빈혈
이 28.2%, 불규칙적인 생리가 7.7.% 순이었고, 정상군에서는
몸의쇠약이 28.6%, 빈혈이 19.7%, 불규칙적인생리가 15.0% 
순이었으며, 비만군에서는 빈혈이 9.1%, 불규칙적인 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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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ealth related habits of drinking

Variables Underweight Normal weight Obese Total Significance

Alcohol drinking
Yes  50(96.2)1) 135(87.7) 9(81.8) 194(89.4)

 NS2)

No  2( 3.8)  19(12.3) 2(18.2)  23(10.6)

Frequency of
weekly drinking

Everyday  1( 2.0)   7( 5.2) -   8( 4.1)

NS
1 time/W  6(12.0)  26(19.3) 2(22.2)  34(17.5)

2∼3 times/W  4( 8.0)  14(10.4) 1(11.1)  19( 9.8)

2∼3 times/month 39(78.0)  88(65.2) 6(66.6) 133(68.6)

Begin drinking
habit

Elementary school -   3( 2.2) -   3( 1.5)

NS
Middle school  5(10.0)  17(12.6) -  22(11.3)

High school 15(30.0)  22(16.3) 4(44.4)  41(21.1)

University 30(60.0)  93(68.9) 5(55.6) 128(66.1)

Motive for
drinking

Curiosity 13(26.0)  32(23.7) 4(44.4)  49(25.3)

NS

Stress  1( 2.0)   7( 5.2) -   8( 4.1)

Admonition  2( 4.0)  14(10.4) 1(11.1)  17( 8.8)

For show  1( 2.0)   1( 0.7) -   2( 1.0)

From necessity 33(66.0)  81(60.0) 4(44.4) 118(60.8)

Daily amount
of alcohol 

drinking(soju)

≤ 1/2 14(28.0)  39(28.9) 1(11.1)  54(27.8)

NS
1/2∼1 32(64.0)  75(55.5) 7(77.7) 114(58.8)

1∼2  3( 6.0)  21(15.6) 1(11.1)  25(12.8)

≥ 3  1( 2.0) - -   1( 0.5)

Reason of
drinking

Habitually  2( 4.0)  13( 9.6) 1(11.1)  16( 8.2)

NS

Mental stability  3( 6.0)   6( 4.4) -   9( 4.6)

Social relations 39(78.0)  92(68.1) 8(88.9) 139(71.6)

Weight control - - - -

Others  6(12.0)  24(17.8) -  30(15.5)

Kind of alcohol

Soju 20(40.0)  59(43.7) 4(44.4)  83(42.8)

NS

Beer 24(48.0)  73(54.1) 5(55.6) 102(52.6)

Makgeolli  5(10.0)   3( 2.2) -   8( 4.1)

Liquor  1( 2.0) - -   1( 0.5)

Traditional liquor - - - -

1) N(%) : number of subjects, the relative % of subjects.
2) NS :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χ2-test.

9.1%, 몸의쇠약이 9.1%, 그리고 거식증이 9.1% 등으로 나타
났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체질량지수가 저체중과 정상이라
고 자신의 체형에 매우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모든 군
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체중에 맞추려는 체중조절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3. 음주에 관한 사항
음주에 관한 사항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

여한 여학생들은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
나 전체 조사대상자 217명 중 194명의 여자 대학생들이 음
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hoi et al(2010)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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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주를 하는 여자 대학생은 33.8%였으며, 1.8%의 여자
대학생은 흡연까지 하였고, 음주의 경우 자취를 하는 여자
대학생이 기숙사 또는 하숙을 하는 여자 대학생에서 높다고

강조하였다. 음주 빈도는 68.6%가 한 달에 2∼3번 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일주일에 1번 정도 음주를 하는 경우는
17.5%로 조사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음주의 시작 시
기는대학교 66.1%로 가장 많은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
음으로 고등학교 21.1%, 중학교 11.3% 순으로 나타났다. 음
주를 하게 된 동기로는 ‘사교적 필요성에 의해서’가 전체 조
사대상자들의 60.8%를 차지하였으며, 저체중군과 정상군의
각각 26.0%와 23.7%는 ‘호기심’에서 시작하였고, 비만군의
11.1%는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였다고 답하였다. 여자 대학
생들이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은 소주 반 병∼한 병(맥주 4
∼5병 정도)이 58.8%, 소주 반 병(맥주 2병 정도) 이하는
27.8%, 소주 한∼두 병(맥주 6∼8병 정도)은 12.8%로 조사되
었다. 음주를계속하는이유로는전체조사대상자들의 71.6%
가 ‘사회적인 관계형성을 위해서’였으며, 8.2%는 ‘습관적으
로’, 4.6%는 ‘정신적인안정을위해서’ 술을 마신다고답하였
다. 즐겨 마시는 술의 종류는 52.6%가 맥주를 선호하였으며, 
42.8%는 소주, 4.1%는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그러나 전통주는 본 연구에 응한 전체 여대생들이 선
호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통계청(2012)에서발표한자
료에의하면, 고위험음주율 ‘최근 1년(365일) 동안 음주한 사
람중에서남자는한번의술자리에서소주 7잔이상(또는맥
주 5캔정도), 여자는 5잔이상(또는맥주 3캔정도)을주 2회
이상마신다고 응답한사람의비율’은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였으며, 이 중 여성의 경우에는 2005년 4.6%, 2010년
7.4% 및 2012년에는 7.9%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행
연구(Kromhout D 1983; Williamson et al 1987; Lee & Kim 
1991)에서는 알코올에 의한 열량섭취의 증가가 체중을 증가
시킨다는 보고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알코올과 육류 등
의 안주류를같이섭취하는 습관이있어영양소 섭취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Shin et al 2009; 
Choi et al 2010)에서는 지속적인 음주습관은 소화관내 점막
을 손상시켜 소화불량 및 영양소의 흡수를 저해하며, 이로
인해 식사량을 감소시키거나, 반대로 안주 섭취로 인하여 단
백질과 지방의 섭취량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
부 선행연구(Dallongeville et al 1998; Kim et al 2006; Shin 
& Choi 2014)에서는 음주가 흡연하는 습관을 자극하여 음주
와 흡연을 동시에 할 경우 결식률이 높고, 불규칙한 식사습
관 및 과일이나 채소의 섭취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4. 건강관련사항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건강관련사항은 Table 5에 제시하였

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저체중군의 63.5%, 정상군의 50.0% 
및 비만군의 54.6%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자신만이건강을유지하는 비결은 저체중군에서는 
‘충분한휴식과 수면’이 49.0%로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
으며, 정상군과비만군에서는 ‘규칙적인운동’이라고답한비
율이 각각 36.6%와 5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p<0.05). Choi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들이 건
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으로 규칙적

인 식사 및 영양보충, 규칙적인 운동을 가장 중요시 생각한
다고 보고하였다. Choi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2008년에 2
학년인 여자 대학생들은 건강유지에 있어서 규칙적인 운동

(35.2%)을 가장 중요시 하였으며, 2011년 2학년 여자 대학생
들의 경우는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섭취(32.4%)를 최우선으
로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운동을 하는횟수도 2008년 여대생
들에비해 2011년에 2학년인여자대학생들이증가한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수면시간은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57.6%가 ‘6∼8시간’이라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4∼6시
간’이 30.9%, ‘8시간 이상’이 7.8% 순으로 조사되었다. 운동
의여부를묻는질문에는저체중군의 30.8%, 정상군의 39.0% 
및비만군의 18.2% 만이 운동을 한다고 답하였다. 운동 횟수
는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44.9%가 일주일에 1∼2번 하였고, 
운동시간은 30분∼1시간 하는 비율이 41.0%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 자료(2008년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29세여
성의경우, 일주일에 1∼2회운동을하는경우가 19.5%, 30분
∼1시간 미만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은 38.6%로 보고되었다. 
Choi et al(2010)의 연구에서는운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운동을 한다고 답한 여자 대학생의 비율은 12.3%였으며, 특
히자가거주하는 여자 대학생에서운동을 하는비율(61.2%)
이 높게 조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oi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운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약 30∼38%의 여자
대학생들이 운동을 한다고 답하였다. 

5. 식습관 조사
평소 식습관 조사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자들의 가정에서 한 달 사용되는 식비를 보면, 20만 원 미만
이 65.0%, 20∼50만 원이 32.3%, 50∼100 만 원이 1.4%로 조
사되었다. 식비의 지출 형태는 69.1%가 외식을 통해서 지출
되는 비용이 가장 많다고 답하였다. 식사의 규칙성은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17.5%만이 규칙적으로 한다고 답한 반면에, 
33.2%는 식사를 매우 불규칙적으로 한다고 답하였다. Choi 
et al(2010)의연구에서는전체여자대학생들중매일 3끼식
사를거르지않고하는여대생의비율은 27.7%에불과하였으
며, 매일 3끼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여대생의 비율은 15.9% 
나차지하였다고보고하였다. 또한선행연구(Lee & Le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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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ealth related habits of subjects

Variables Underweight Normal weight Obese Total Significance

Interest 
in health

Very often  33(63.5)1) 77(50.0) 6(54.6) 116(53.5)

NS2)Sometimes 18(34.6) 68(44.2) 5(45.5)  91(41.9)

Almost never  1( 1.9)  9( 5.8) -  10( 4.6)

A key 
to health 

A good rest & sleep 25(49.0) 41(28.3) 1( 9.1)  67(32.4)

0.053)

Regular exercise 14(27.5) 53(36.6) 6(54.5)  73(35.3)

Regular meals & taking nutrition 12(23.5) 40(27.6) 3(27.3)  55(26.6)

Prohibition of smoking & drinking -  1( 0.7) -   1( 0.5)

Supplement intake - - - -

Obesity measurement - 10( 6.9) 1( 9.1)  11( 5.3)

Daily the
sleeping hours

> 4 hours  2( 3.8)  5( 3.2) 1( 9.1)   8( 3.7)

NS
4∼6 hours 13(25.0) 49(31.8) 5(45.5)  67(30.9)

6∼8 hours 32(61.5) 88(57.1) 5(45.5) 125(57.6)

> 8 hours  5( 9.6) 12( 7.8) -  17( 7.8)

Exercise 
Yes 16(30.8) 60(39.0) 2(18.2)  78(35.9)

NS
No 36(69.2) 64(61.0) 9(81.8) 139(64.1)

Frequency
of exercise
per week

1～2 times/W  8(50.0) 26(43.3) 1(50.0)  35(44.9)

NS
3 times/W  6(37.5) 15(25.0) -  21(26.9)

4～5 times/W  1( 6.3) 16(26.7) 1(50.0)  18(23.1)

Every day  1( 6.3)  3( 5.0) -   4( 5.1)

Duration of 
daily exercise

30 minutes  3(18.8) 11(18.3) 1(50.0)  15(19.2)

NS
30 minutes∼1 hour  9(56.2) 22(36.7) 1(50.0)  32(41.0)

1 hour∼hour 30 minutes  4(25.0) 20(33.3) -  24(30.8)

1 hour 30 minutes∼2 hour -  7(11.7) -   7( 9.0)

1) N(%) : number of subjects, the relative % of subjects.
2) NS :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χ2-test.
3) Significant at p<0.05 by χ2-test.

에서는 여자 대학생들은 자신의 체형을 보다 크게 인식하여

불필요한체중감량을원하며, 식생활을허술하게하거나, 잘
못된 식사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모든 체형에서
식사의 불규칙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침식사의 여부를 조사한 설문에서는 저체중군의 32.7%

는 매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상군과 비만군에서는 각
각 26.0%와 36.4%가 일주일에 1～2회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22.6%는 아침식사를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비만군에서는 36.4%가 전혀 아
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선행연구(Kim 
SH 1995, Ahn et al 2007, Choi et al 2010)에서는 식이조사

기간 동안 아침의 결식률을 평균 20.8%로 가장 높았다고 보
고하였으며, 대학생의 아침 결식이 50∼56%으로 높다고 보
고하고 있다. 
과식은 저체중군의 36.5%, 정상군의 17.5% 및 비만군의

27.3%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p<0.05), 전체
조사대상자 중 16.6%는 자주 과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외식은 전체 조사대상자 모두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저체중군의 경우 42.3%는 양식, 정상군의 41.6%는 한식
및 비만군의 45.5%는 중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5). 간식은 전체 여대생들의 62.2%가 하루에 한 번 한
다고 답하였으며, 편식의 경우는 43.3%가 편식을 자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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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ating habits of subjects

Variables Underweight Normal weight Obese Total Significance

Food expenses
(×104 won) 

< 20 33(63.5) 102(66.2) 6(54.5) 141(65.0)

 NS2)
20∼50 17(32.7)  48(31.2) 4(45.5)  70(32.3)

50∼100  2( 3.8)   1( 0.6) -   3( 1.4)

≥ 100 -   3( 1.9) -   3( 1.4)

Type of
food expenses 
consumption

A homelike meal  8(15.4)  29(18.8) 2(18.2)  39(18.0)

NS
Eating out 38(73.1) 106(68.8) 6(54.5) 150(69.1)

Meal delivery  2( 3.8)   3( 1.9) -   5( 2.3)

Snack  4( 7.7)  16(10.4) 3(27.3)  23(10.6)

Time of meal

Regularly  8(15.4)  29(18.8) 1( 9.1)  38(17.5)

NS Sometimes 29(55.8)  73(47.4) 5(45.5) 107(49.3)

Irregularly 15(28.8)  52(33.8) 5(45.5)  72(33.2)

Eat breakfast

Every day 17(32.7)  33(21.4) 1( 9.1)  51(23.5)

NS

5～6 times/W  3( 5.8)  19(12.3) 1( 9.1)  23(10.6)

3～4 times/W  9(17.3)  29(18.8) 1( 9.1)  39(18.0)

1～2 times/W 11(21.2)  40(26.0) 4(36.4)  55(25.3)

Not at all 12(23.1)  33(21.4) 4(36.4)  49(22.6)

Overeating

Almost never 19(36.5)  27(17.5) 3(27.3)  49(22.6)

 0.053)Sometimes 26(50.0) 100(64.9) 6(54.5) 132(60.8)

Often  7(13.5)  27(17.5) 2(18.2)  36(16.6)

Eating out

Korean food 11(21.2)  64(41.6) 3(27.3)  78(35.9)

0.05

Western food 22(42.3)  42(27.3) 3(27.3)  67(30.9)

Chinese food 18(34.6)  48(31.2) 5(45.5)  71(32.7)

Fast food - - - -

Others  1( 1.9) - -   1( 0.5)

Snacking

Almost never  8(15.4)  14( 9.1) 1( 9.1)  23(10.6)

NS
1 time 30(57.7)  98(63.6) 7(63.6) 135(62.2)

2 times 10(19.2)  23(14.9) 2(18.2)  35(16.1)

> 3 times  4( 7.7)  19(12.3) 1( 9.1)  24(11.1)

Unbalanced
meals

Almost never 11(21.2)  21(13.6) -  32(14.7)

NSSometimes 16(30.8)  71(46.1) 4(36.4)  91(41.9)

Often 25(48.1)  62(40.3) 7(63.6)  94(43.3)
1) N(%) : number of subjects, the relative % of subjects.
2) NS :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χ2-test.
3) Significant at p<0.05 by χ2-test.

것으로 조사되었다. Choi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2008년에
2학년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들은 외식을 하는 비율이 높았

던반면에, 2011년에 2학년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들의 경우
식사가 규칙이었으며,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도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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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ini dietary assessment in college women

Variables Underweight Normal weight Obese Total Significance

Milk &
its products, daily 

Very often  10(19.2)1) 33(21.4) -  43(19.8)

NS2)Sometimes 17(32.7) 57(37.0) 3(27.3)  77(35.5)

Seldom 25(48.1) 64(41.6) 8(72.7)  97(44.7)

Meat, fish, egg,
soybean etc, every meal 

Very often 21(40.4) 53(34.4) 2(18.2)  76(35.0)

 0.053)Sometimes 28(53.8) 82(53.2) 5(45.5) 115(53.0)

Seldom  3( 5.8) 19(12.3) 4(36.4)  26(12.0)

Kimchi, vegetables,
every meal

Very often 23(44.2) 63(40.9) 4(36.4)  90(41.5)

NSSometimes 22(42.3) 65(42.2) 5(45.5)  92(42.4)

Seldom  7(13.5) 26(16.9) 2(18.2)  35(16.1)

Fruits &
other juices, daily

Very often 18(34.6) 45(29.2) 4(36.4)  67(30.9)

NSSometimes 24(46.2) 58(37.7) 2(18.2)  84(38.7)

Seldom 10(19.2) 51(33.1) 5(45.5)  66(30.4)

Fried foods, more than
2 times per week

Very often 19(36.5) 67(43.5) 6(54.5)  92(42.4)

0.05Sometimes 30(57.7) 69(44.8) 1( 9.1) 100(46.1)

Seldom  3( 5.8) 18(11.7) 4(36.4)  25(11.5)

High fat meat, more than
2 times per week

Very often 15(28.8) 38(24.7) 3(27.3)  56(25.8)

NSSometimes 24(46.2) 65(42.2) 3(27.3)  92(42.4)

Seldom 13(25.0) 51(33.1) 5(45.5)  69(31.8)

Add more salt or
soy source at meals

Very often  9(17.3) 20(13.0) -  29(13.4)

0.05Sometimes 24(46.2) 49(31.8) 3(27.3)  76(35.0)

Seldom 19(36.5) 85(55.2) 8(72.7) 112(51.6)

3 meals a day, regularly 

Very often  7(13.5) 28(18.2) 2(18.2)  37(17.1)

NSSometimes 22(42.3) 49(31.8) 1( 9.1)  72(33.2)

Seldom 23(44.2) 77(50.0) 8(72.7) 108(49.8)

Ice cream, cake, cookies, 
carbonated drinks as snack, 

more than 2 times per week

Very often 20(38.5) 67(43.5) 3(27.3)  90(41.5)

0.05Sometimes 14(26.9) 59(38.3) 3(27.3)  76(35.0)

Seldom 18(34.6) 28(18.2) 5(45.5)  51(23.5)

Variety of food
(balanced diet)

Very often 27(51.9) 59(38.3) 6(54.5)  92(42.4)

NSSometimes 18(34.6) 76(49.4) 3(27.3)  97(44.7)

Seldom  7(13.5) 19(12.3) 2(18.2)  28(12.9)

1) N(%) : number of subjects, the relative % of subjects.
2) NS :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χ2-test.
3) Significant at p<0.05 by χ2-test.

2011년에 2학년인 여자 대학생들은 과식하는 비율이 낮았으
며, 편식을 하는 비율도 낮게 조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6. 식생활평가

식생활평가는 Table 7에제시하였다. 전체조사대상자들의 
35.5%는 우유 및 유제품을 가끔 섭취하는 반면에, 44.7%는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들
의 김치 이외의 채소를 식사할 때마다 자주 먹는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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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였으며, 과일(1개)이나 과일주스(1잔)를 매일 먹는 비율
은 69.6%였다. 지방이 많은 육류(삼겹살, 갈비, 장어 등)를 주
2회 이상 먹는 비율은 68.2%였으며,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
칙적으로 하는 비율은 17.1%였고,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
하는 편(편식을 하지 않는다.)인 비율은 87.1%였다. 
육류․생선․달걀․콩․두부 등을 끼니마다 섭취하는 비

율은 저체중군이 40.4%, 정상군이 34.4% 및 비만군이 18.2%
로 조사되었다(p<0.05). 튀김이나기름에볶는요리를주 2회
이상 먹는 비율은 저체중군이 36.5%, 정상군이 43.5% 및 비
만군이 54.5%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비만군에서 높게 섭취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저체중군의 17.3%와 정상
군의 13.0%는 식사할때음식에소금이나 간장을더 넣을때
가 많다고 답한 반면에, 비만군에서는 전혀 넣지 않는 비율
이 72.7%로 높았다(p<0.05).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류, 탄
산음료(콜라, 사이다 등)를 간식으로 주 2회 이상 자주 먹는
다는 비율은 저체중군의 38.5%, 정상군의 43.5% 및 비만군
의 27.3%로 조사되었으며, 오히려 비만군에서 전혀 먹지 않
는 비율이 45.5%로 높았다(p<0.05). Choi et al(2012)의 연구
에서는 2011년에 2학년 재학 중인 여대생들의 경우, 육류, 
생선, 달걀, 콩등으로된 음식을 끼니때마다 자주 먹는비율
과과일및과일주스를 자주섭취하는비율이 2008년여대생
에 비해 높았으며, 매일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
력을 하였고,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비율
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 & Choi의 연구(2014)에서는 비만군(41.3%)에서 육
류․생선․달걀․콩․두부 등의 단백질 섭취비율이 다른 두

군(저체중군 9.1%, 정상군 27.9%)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
며, 특히 비만군에서 지방이 많은 육류의 섭취(37.0%), 튀김
음식의 섭취(43.5%) 및 다양한식품을골고루 섭취하는비율
(54.3%)이 저체중군과 정상군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에 따라

저체중군, 정상군 및 비만군으로 분류한 후, 체중조절에 대
한 인식과 건강상태를 비교․분석하여 건강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실시하

였다.
1.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0.69세이었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는 각각 161.49 
cm, 52.17 kg 및 20.01 kg/m2로 조사되었다.

2. 현재 몸매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예’라고 대답한
여자 대학생이 11.5%에 불과하였으며, 자신의 몸매에 만

족하지못하는이유로는저체중군에서는 56.8%가 ‘체형에 
불만’, 정상군의 61.1%는 ‘체중과다’, 및 비만군의 90.9%
는 ‘체중과다’라고 답하였다(p<0.05). 전체 대상자들의 체
중조절 계기는 ‘예쁜 외모를 갖기 위해서’가 52.8%, ‘살로
인한 스트레스’가 35.0% 및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10.2%
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비만군에서는 ‘살로 인한 스트레
스’가 45.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원하는 체
중 감량은 비만군에서는 9 kg 이상이 81.8%를 차지하였
으나, 전체 조사대상자들은 3∼5 kg이 4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p<0.05). 

3. 체중조절 방법은 세 그룹 모두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
행(48.7%)한다고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굶는다’ 23.9%, 
‘운동’ 17.3%, ‘간헐적다이어트’가 6.1% 순이었다. 체중조
절의 부작용으로는 저체중군에서는 31.6%가 빈혈 발생, 
요요현상이 26.3% 및식욕의증가가 15.8%였고, 비만군에
서는 44.4%가 요요현상, 11.2%가 스트레스라고 답하였다. 

4. 전체 조사대상자 중 저체중군의 63.5%, 정상군의 50.0% 
및 비만군의 54.6%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만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저체중군
에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49.0%로 가장 많은 비율
을차지하였으며, 정상군과비만군에서는 ‘규칙적인운동’
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36.6%와 54.4%로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p<0.05).

5. 전체 조사대상자 중 22.6%는 아침식사를 전혀 안 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비만군에서는 36.4%가 전혀 아
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육류․생선․달걀․콩․두부등을끼니마다섭취하는비율
은저체중군이 40.4%, 정상군이 34.4% 및비만군이 18.2%
로 조사되었다(p<0.05).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요리를 주
2회 이상 먹는 비율은 특히 비만군에서 높게 섭취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p<0.05).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자신의 체질량지수에 관계없이

자신의 외모나 체중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으며, 스스로가
체중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대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저체중군에서는 빈혈 발생 빈도가 다른 군에
비해 높아서 육류를 비롯한 단백질 식품과 기본적으로 철분

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권장하며, 비만군에서는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식습관이 중요하고, 특히 튀
김이나 기름에볶는요리의섭취를 줄이고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채소나 과일의 섭취를 권장하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
는 운동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전체 조사대상 여자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체형에 대한 올바

른 체형 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올바른 식
습관을 확립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추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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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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